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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아세안 시장에서 한국의 소비재 상품의 수출경쟁력을 실증분석하였다. 수출경쟁력 변화 추이를 관찰하
기 위해 최근 10년간(2010년-2019년) HScode 6단위 기준 UN Comtrade 무역데이터를 활용해 수출유망 소비재 5개 
품목의 수출경합도(ESI) 및 불변시장점유율(CMS)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아세안 시장에서 한-일간 경합도가 심
화되고 있으며, 특히 생활용품, 의약품 및 화장품 품목에서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한국의 對아세안
수출은 상품구성 요인 및 수입수요 요인에 의한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아세안 시장에서 화장품 및 생활용품
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었다. 2011년 이후 아세안 시장에서 화장품 및 생활용품에 대한 한국, 중국, 일본 3개국의 수출이
확대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세안 시장에서 한-일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중국의 빠른 성장도 위협요인으로서 
간과할 수 없다. 특히 화장품 및 생활용품 상품에 대한 한국의 수출이 확대되었지만 경쟁국과의 경쟁도 심해지는 양상이
다. 이에 따라 소비재 수출품목에 대한 제품 경쟁력 강화와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전략이 요구되는 바이다. 

Abstract  This research utilized empirical analysis to determine Korean competitiveness regarding the 
export of consumer goods with focus on the ASEAN market. To observe changes in the competitiveness
of exports, UN Comtrade six-digit HScode data were used to analyze Export Similarity Index (ESI) and
Constant Market Share of five promising export consumer goods traded in the last decade (2010-2019).
First, the intensity of exports between Japan and Korea is intensifying and competition is becoming 
heated in the items of daily necessities, medical supplies, and cosmetics. Second, the study shows that
Korea's ASEAN exports are greatly influenced by Second Order and Scale Effects. Third, the demand for
cosmetics and daily necessities has increased in the ASEAN market. Exports from Korea, China, and 
Japan of cosmetics and daily necessities in the ASEAN market increased after 2019. Competition between
Korea and Japan in the ASEAN market is intensifying and the rapid development of China poses an 
obvious threat. In particular, although Korea's exports of cosmetics and daily necessities have increased,
competition between rival nations is becoming severe. Accordingly, product competitiveness 
reinforcement for consumer export items and a strategy for improving brand images are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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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아세안(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이하 ASEAN)은 동남아시아 10개국이 참여하는 정치, 
경제 공동체로서 유럽연합과 같은 지역공동체를 목표로 
설립된 동아시아 공동체이다. 이러한 아세안 지역은 생
산기지와 소비시장으로서 잠재성이 큰 시장으로 주목받
고 있으며, 안정적인 경제성장률, 풍부한 소비층을 보유
하고 있어 중국을 대체할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세계
경제포럼(WEF)[1]에 따르면 약 10년 후에는 아세안 중
산층 인구가 67%를 차지하며, 소비시장이 확대될 것으
로 전망했으며, 아세안의 풍부한 인구층과 더불어 중산
층의 성장과 빠른 도시화율은 거대 소비시장으로서 가속
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무역구조는 중간재 비중이 70%를 상회해 
경기변동에 민감하며, 통상환경 악화에 따른 수출 타격
이 소비재보다 높다[2]. 따라서 수출품목 다변화와 함께 
소비재 수출 활성화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처럼 소비재 수출의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주요 연구
기관을 중심으로 소비재 수출 관련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2,3]. 그러나 이들 연구 외에 소비재에 초점을 맞추
어 한‧중‧일의 수출경쟁력을 체계적으로 비교 분석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 주력
하고자 한다. 첫째, 아세안 시장에서 유망소비재 5개 품
목을 대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전체 소비재 품목 중 유
망소비재 품목으로 선정된 농수산식품, 생활용품, 의약
품, 패션의류, 화장품 등 5개 품목을 분석대상으로 선정
하였다. 또한 HScode 6단위를 기준으로 최근 10년간
(2010년-2019년) 무역데이터를 활용해 경쟁력 변화 추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연구방법에 있어 수출경합
도(ESI: Export Similarity Index, 이하 ESI), 불변시장
점유율(CMS: Constant Market Share, 이하 CMS)) 분
석방법을 활용한다. 수출경합도(ESI), 불변시장점유율
(CMS)을 통해 한국의 소비재 수출경쟁력의 현주소를 파
악하고 수출경쟁력의 변화 요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자 한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장에서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를 파악하고, 3장에서는 
분석 데이터와 연구방법에 대해 살펴본다. 4장에서는 수
출경합도(ESI)와 불변시장점유율(CMS) 분석 결과를 정

리하고 이를 토대로 5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 및 정리
하고 소비재 수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2. 선행연구

수출경쟁력과 관련된 연구는 다양한 지수 분석을 통해 
국가 및 산업에 따라 진행되어 왔다. 먼저, 인도시장을 중
심으로 수출산업의 경쟁력을 분석한 심재희[5]의 연구가 
있으며, 곽기호‧오승훈‧김원준[6]의 연구에서는 현시비교
우위(RCA), 수출경합도지수(ESI), 불변시장점유율(CMS)
을 이용해 한국과 네덜란드의 일반기계산업 수출경쟁력
을 비교 분석하였다. 권기수[7]는 브라질 시장에서의 한
국 수출경쟁력을 RCA, ESI, CMS를 통해 분석했으며, 일
차적인 원인으로 수요수입의 감소, 근본적 원인은 한국제
품의 경쟁력 저하에 기인함을 지적하였다. 라공우‧송진구
[8]의 연구에서는 중국시장에서 한국의 상위 10개 품목
의 수출경쟁력을 ESI와 CMS를 이용해 분석하였다. 아세
안 시장을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로 산업연구원[4]은 아세
안 시장에서 한-중간 수출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한국
의 주력 수출산업에서도 중국의 수출경쟁력이 강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dith Skriner[9]는 1990-2006년까지 오스트리아의 
수출경쟁력 분석을, Zakaria et al[10]은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팜유의 수출경쟁력 분석, Ahmadi-Esfahani[11]
은 1980-2003년 동안 동남아시아에서 호주의 가공식품 
부문의 수출경쟁력을 CMS를 활용해 분석하였다. 

소비재의 수출경쟁력을 분석한 연구로는 대외경제정
책연구원[3]의 연구가 있으며, 아세안 국가 중 인도네시
아, 태국, 베트남 3개국에서 한국의 성장률, 점유율, 수출
경합도를 분석하였다.

이처럼 기존 연구와 같이 ESI, CMS는 수출경쟁력을 
분석하는데 주로 활용되어 왔으며, 본 연구에서도 아세안 
시장에서의 수출경쟁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경쟁력 
변화의 기여도를 분석하기 위해 ESI와 CMS 분석을 실시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아세안 시장에서의 유망 소비
재 품목을 중심으로 한국과 경쟁국인 일본, 중국과의 비
교분석을 통해 수출경쟁력 및 수출 변화 요인을 분석한
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 차별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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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및 데이터

3.1 분석 데이터
본 연구는 우리 정부에서 지정한 유망소비재 5개 품목

을 바탕으로 수출경쟁력을 분석한다. 정부에서 정의한 5
대 유망소비재는 농수산물, 패션의류, 의약품, 생활용품, 
화장품으로 MTI-HScode 연계표상 기준 단위는 
HScode 10단위이나 본 연구는 중국, 일본 등을 분석대
상으로 포함하고 있는 바, 국제 공통 기준인 HScode 6
단위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베
이스는 UN Comtrade에서 제공하는 국가간 무역데이터
를 활용하였으며, 분석기간은 2010년부터 2019년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수출경쟁력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한
국과 경쟁국인 중국, 일본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3.2 분석방법 
3.2.1 수출경합도(ESI)
우리나라의 對아세안 수출경쟁력을 분석하기 위해 크

게 두 가지 분석을 진행하였다. 먼저 수출경합도 지수는 
수출구조가 유사할수록 경쟁가능성이 심화된다는 가정 
하에 양국 간 경쟁 정도를 측정하는데 사용하는 지수이
다. 수출경합도 지수는 식(1)과 같다. 는 국가 a, 

b의 총수출에서 해당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 중에서 최솟
값을 골라 합산한 값으로 정의된다. 수출경합도지수는 
경쟁이 심화될수록 값이 커지며, 100에 가까워질수록 경
쟁적인 상태를 의미한다.

  















 


 ×         (1)

 = 국가 a, b의 對아세안 총 수출액


 

= 국가 a, b의 對아세안 i 품목의 수출액

3.2.2 불변시장점유율(CMS)
수출경쟁력 분석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불변시

장점유율(CMS) 분석을 실시한다. CMS 분석은 
Tyszyski[13]에 의해 국제무역에 도입되었으며, 특정 국
가의 품목별 시장점유율 변화를 경쟁력 향상 요인, 상품
구성 요인, 수입수요 변화 요인으로 분해하여 각 요소가 
수출경쟁력에 기여한 정도를 설명하는데 유용한 분석 방
법이다. 불변시장점유율은 식 2와 같다. 




    




      




             




     


      




     




           

(2)

 = 수출국의 i 품목 수출액 
 = 수출대상국의 i 품목 수입액
 = 수출대상국의 총수입액
 = 수출국의 i 품목 수출액이 수출대상국 수입에서 차

지하는 비중 
 = 수출대상국의 총수입에서 i 품목 수입액 비중
t1, t0 = t1 비교년도, t0 기준년도

먼저 


     식은 수출국(한국, 중국, 일

본)의 경쟁력 변화에 따른 수출 변화를 의미하며, 둘째,  




      식은 수입국(아세안)의 특정상품

의 수입비중 변화에 따른 수출증감에 미치는 효과를 설
명한다. 효과가 +일 경우 상품구성의 비교우위가, -일 경
우 비교열위를 나타낸다. 셋째,



     

식은 수입국(아세안) 수입변화에 따른 수출국의 수출규
모 변화를 의미한다[5].  

본 연구는 최신 무역데이터를 반영하고 수출변동성을 
고려해 분석기간을 2011-2019년으로 설정하였다. 수출
경쟁력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 분석기간을 3시기
(2011-2013년, 2014-2016년, 2017년-2019년)로 구
분하며, 분석기간 동안 아세안 시장에서 한국, 중국, 일
본의 소비재 품목별 경쟁력을 불변시장점유율 요인 분해
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4. 분석결과

4.1 수출경합도(ESI) 분석 
아세안 시장에서의 한-일, 한-중간 수출경합도를 분석

한 결과는 Fig. 1과 같다. 첫째, 소비재 전체 품목에서 한
국과 일본간 경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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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ption Goods> <Agri-food>

<Household goods> <Pharmaceutical products>

<Fashion apparel> <Cosmetics>
Fig. 1. Korea-China-Japan ESIs in ASEAN

의 경합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인다. 한-일간 수
출경합도는 2012년 36.9에서 2019년 48.7로 약 11p 
상승하며 경쟁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한-중간 
수출경합도는 2012년 19.7에서 2019년 25.7까지 상승
하였지만 일본에 비해 낮은 경합도를 보였다. 즉, 한국 소
비재의 경쟁력은 아세안 시장에서 일본 제품과 유사한 
반면, 중국 소비재 품목에 비해서는 경쟁력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는 KIEP[3] 연구와도 일치한다.

둘째, 품목별로 살펴보면, 생활용품, 의약품, 화장품에
서 일본과 높은 경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용

품의 경우 2010년 51.5에서 2019년 62.3으로 아세안 
시장에서 한-일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의약품은 2013년 76.9까지 상승했으나 감소하는 추
세를 보이다 2019년 70으로 여전히 높은 경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품은 꾸준히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
며, 아세안 시장에서 한-일 간 경쟁이 극심해진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아세안 시장에서 화장품 산업의 수출경합
도를 분석한 한하늘 외[14]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하게 나
타났다. 반면, 한-중 간 경쟁구도는 의약품에서 크게 높
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0년 27.5에서 2019년 41



한국의 對아세안 소비재 수출경쟁력 실증분석

627

Table 1. CMS Decomposition of Korea’s Export to 
ASEAN (Unit: US$ million)

year Products Competit
ive effect

Second-o
rder 

effect

Scale 
effect

Change 
of export 
volume

2011
-
2013

agri-food 6 642 400 1,049 
household 
goods 38 296 498  833 

pharmaceuti
cal products -1 525 582 1,106 

fashion 
apparel 1 -28 17 -10 

cosmetics 4 107 80 192 

2014
-
2016

agri-food 26 975 -725 275 

household 
goods 129 1,935 -1,928 137 

pharmaceuti
cal products 36 2,210 -1,165 1,081 

fashion 
apparel 2 50 -38 14 

cosmetics 35 422 -253 204 

2017
-
2019

agri-food 6 81 886 972 
household 
goods 40 1,191 2,766 3,996 

pharmaceuti
cal products 5 -448 1,402 959 

fashion 
apparel -0.34 -29 41 11 

cosmetics 26 2,640 790 3,455 

Table 2. CMS Decomposition of Japan’s Export to 
ASEAN (Unit: US$ million)

year Products
Competi

tive 
effect

Second-o
rder 

effect

Scale 
effect

Change of 
export 
volume

2011
-
2013

agri-food -1 64 288 351 

household 
goods -12 1,392 2,821 4,200 

pharmaceuti
cal products -12  484 523 995 

fashion 
apparel 0.03 19 11 30 

cosmetics 2 395 295 692 

2014
-
2016

agri-food 12 610 -428 193 
household 
goods 92 11,421 -4,496 7,016 

pharmaceuti
cal products 20 1,520 -901 640 

fashion 
apparel 0.03 6 -22 -16 

cosmetics 18 1,366 -576 808 

2017
-
2019

agri-food 12 365 475 852 

household 
goods -42 2,342 5,094 7,395 

pharmaceuti
cal products 42 -374 1,086 754 

fashion 
apparel -0.01 -3 16 13 

cosmetics 85 3,066 919 4,069 

로 약 13.5p 증가하며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셋째, 농수산물, 패션의류에서 한-일, 한-중간 경쟁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일간 경쟁은 2019년 기준 농
수산물 37.7, 패션의류 24.9이며, 한-중간 경쟁은 2019
년 기준 농수산물 26, 패션의류 15.8로 다른 소비재 품
목에 비해 한-일, 한-중간 경쟁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4.2 불변시장점유율(CMS) 분석
한국의 對아세안 소비재 품목별 불변시장점유율 분석 

결과는 Table 1과 같다. 2011-2013년 첫 번째 시기에
서 패션의류를 제외한 소비재 품목의 수출이 증가하였
다. 농수산물, 생활용품, 화장품은 경쟁력, 상품구성, 수
입수요 요인 모두에서 수출 증가요인으로 작용했지만 패
션의류는 상품구성 요인이 크게 감소하면서 수출이 감소
하였다. 두 번째 시기인 2014-2016년에는 수입수요 요
인에서 유망 소비재 5개 품목 모두 축소되었으며, 특히 
생활용품, 의약품이 각각 19억, 11.6억 달러 감소한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입수요 요인의 감소에도 불구

하고 경쟁력 및 상품구성 요인에서 플러스를 기록하며, 
전체적인 수출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시기
인 2017-2019년 기간 동안 생활용품 및 화장품에서 수
출이 확대되었으며, 생활용품은 수입수요 요인이, 화장
품은 상품구성 요인이 수출 확대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
로 나타났다. 반면 패션의류는 경쟁력 및 상품구성 요인
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입수요 요인을 통해 수출이 증대되
었다. 

전체 분석기간 동안 한국의 수출변화요인의 특징은 화
장품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상품구성요인 증대
에 힘입어 수출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에 반
해 의약품은 수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對아세안 수출증대 요인을 살펴보면, Table 2
와 같다. 2011-2013년 기간 동안  유망소비재 5개 품목 
모두 수출이 증대되었으며, 경쟁력 상승 요인보다 상품
구성 및 수입수요 요인이 수출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나
타났다. 두 번째 시기인 2014-2016년 기간 동안 소비재 
5개 품목 모두 수입수요 요인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
나, 패션의류를 제외한 품목에서 상품구성 요인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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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패션의류의 경
우 경쟁력 및 상품구성 요인의 증가가 미미하여 수출 증
대에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시기인 2017-2019년 동안 생활용품의 경쟁
력 요인이 크게 감소했으나 상품구성 및 수입수요 요인
이 크게 개선되면서 수출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
약품은 상품구성 요인에서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나 경쟁
력 요인 및 수입수요 요인이 수출 확대에 영향을 준 것으
로 분석되었다. 

일본의 對아세안 소비재 수출변화요인의 큰 특징으로 
생활용품 및 화장품은 분석기간 동안 수출이 꾸준히 확
대된 것으로 분석되며, 주로 상품구성 요인으로 인해 수
출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對아세안 소비재 품목별 수출 변화요인을 살펴
보면 Table 3과 같다. 첫 번째 시기인 2011-2013년 기
간 동안 화장품 경쟁력이 소폭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 중
국의 수출 확대 요인은 모두 플러스를 기록하였다. 특히 
농수산물, 생활용품의 상품구성 및 수입수요 요인의 확
대로 수출이 큰 폭으로 증대되었다.

Table 3. CMS decomposition of China’s export to 
ASEAN (Unit: US$ million)

year Products Competit
ive effect

Second-o
rder 

effect

Scale 
effect

Change of 
export 
volume

2011
-
2013

agri-food 41 976 2,054 3,071 
household 
goods 57 2,397 2,983 5,437 

pharmaceuti
cal products 26 415 575 1,016 

fashion 
apparel 8 227 261 495 

cosmetics -6 225 168 387 

2014
-
2016

agri-food 50 5,570 -6,022 -402 

household 
goods 260 10,567 -6,909 3,918 

pharmaceuti
cal products 38 1,820 -1,288 570 

fashion 
apparel 28 1,216 -623 621 

cosmetics 10 517 -311 216 

2017
-
2019

agri-food 45 -29 4,315 4,330 
household 
goods 184 6,653 10,438 17,276 

pharmaceuti
cal products -6 -625 1,424 793 

fashion 
apparel 15 720 844 1,578 

cosmetics 11 1,351 451 1,813 

2014-2016년 기간에는 한국, 일본과 마찬가지로 수
입수요 요인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농수산물을 제외한 품
목에서 경쟁력 및 상품구성 요인의 증대로 수출이 확대
되었다. 그에 반해 농수산물은 수입수요 요인의 영향으로 
수출이 감소되었다.

세 번째 시기인 2017-2019년 기간 동안 유망소비재 
5개 모두에서 수출이 증대되었으며, 특히 생활용품의 경
우 수입수요 요인이 크게 증가하면서 수출 확대를 시현
했다. 반면 농수산물과 의약품의 경우 상품구성 요인에
서 마이너스를 보였지만 수입수요 요인의 영향으로 수출
이 증가하였다. 전체 분석기간 동안 패션의류 및 생활용
품은 지속적으로 수출이 확대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아세안 시장에서의 유망소비재 5개 품
목에 대한 한‧중‧일의 수출경쟁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
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세안 시장
에서 한국과 일본의 수출구조가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
다. 소비재 품목에서 한국과 일본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
으며, 특히 생활용품, 의약품, 화장품에서 경쟁이 더욱 치
열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중간의 경합도는 상
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나 경쟁지수가 점차 증가되고 있다
는 점에서 한국의 수출경쟁력 약화 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둘째, 한국의 對아세안 수출에 대한 영향은 상품구성 
효과와 수입수요 효과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
중‧일 모두 2014-2016년 기간 동안 수입수요 요인의 감
소에도 불구하고 상품구성 요인의 영향으로 수출 증가를 
달성했다. 반면, 경쟁력 요인에 따른 수출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어 경쟁력 제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2011년 이후 화장품 및 생활용품의 한국, 중국, 
일본 3개국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다. 한‧중‧일 모
두 아세안 시장에서 생활용품 및 화장품 품목의 수출이 
확대되었으며, 특히 한국과 일본 간의 동 제품에 대한 경
쟁이 심화됨에 따라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
인다. 

아세안 시장에서 한-일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중국의 빠른 성장도 위협요인으로서 간과할 수 없다. 따
라서 이상과 같이 분석결과를 종합해 볼 때, 본 연구의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아세안 개별 시장 
특성에 관한 광범위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야 한다. 



한국의 對아세안 소비재 수출경쟁력 실증분석

629

아세안 국가의 소비재 품목에 대한 니즈를 파악하고 시
장 특성에 수반되는 생산비용을 저비용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문화 및 종교, 소득 
격차의 차이를 해결할 수 있는 소비재 품목의 차별화를 
통해 높은 가치를 인정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소비재 품목 경쟁력 및 브랜드 이미지 제고가 필
요하다.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정량적인 목표를 설
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비용 예산 수립
과 사업순위를 결정하며, 소비재 품목에 대한 차별화된 
타겟 이미지 마케팅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셋째, 화장품 및 농식품 등 위생 및 검역, 인증취득 등 
철저한 사전 준비와 비관세장벽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
링이 필요하다. 최근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됨에 따라 자국
은 산업보호를 위해 자유무역으로 낮아진 관세 대신 비
관세장벽을 활용하고 있다. 이에 비관세장벽에 대한 DB
를 제공하는 TradeNAVI를 통한 모니터링과 한국무역협
회에서 지원하는 비관세장벽 컨설팅을 활용해 기업 맞춤
형 대응이 필요하겠다. 

마지막으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활용한 수출 전략이 
필요하다. 전자상거래를 통한 극대화된 효과는 고정비 및 
간접비 감소와 전세계를 글로벌 실시간으로 수출 및 시
장 활동이 가능하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소
비재 품목에 대한 사업 영역의 확대로 새로운 소비재 품
목 시장의 영역을 증대시켜야 한다. 

본 연구는 아세안 지역을 하나의 시장으로 분석하였
다. 그러나 아세안 지역은 국가별로 소득 격차와 문화가 
상이하기 때문에 향후 연구조사에서는 분석대상을 아세
안 개별 국가로 확장한다면 학술적 의의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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